
조그만 곤충을 쫓아 동굴로 들어왔어요.

동굴을 지키는 삑삑 거미와 동굴을 청소하는 싹싹 도롱뇽과

동굴을 데우는 훨훨 나비와 조용히 하라고 경고하는 뱀을 만났어요.

이 동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?

동굴이 에취 독후활동지 조현진 글·그림



콩이와 다람이가 바람 들판으로 가는 길에 만난 숲속 친구들의 
이름을 넣어 보세요.

숲길 탐험하기

○○들이 햇빛 언덕으로 이사 가나 봐.

와, 줄이 
끝이 안 보여.

아기 ○○○○들이 
알을 깨고 나왔어.

얘들아, 
엄마가 

곧 먹이 갖고 
올 거야.

찍찍 찍찍

여기 좀 봐. 
꽃이 꼭 토끼같이 생겼어.

○○○야.

정답) 개미, 메추라기, 바위취



콩이와 다람이가 동굴에서 만난 동물들과 그 동물들의 말을 
연결해 보세요.

동굴 탐험하기 1

“나는 동굴 입구를 
지키고 있어.”

“나는 찬 바람을 
데우고 있어.”

“나는 동굴의 
고요함을 지키고 있어.”

“나는 공기를 
깨끗이 씻고 있어.”



콩이와 다람이가 쫓고 있는 “엉덩이에 불붙은 곤충”을 그림 속
에서 찾아 동그라미 해 보세요. 

동굴 탐험하기 2



동굴 속으로 불쑥 들어온 아주 길고 굵은 손가락의 주인은 누구
일까요?

콩이와 다람이가 질문했을 때 엉덩이에서 불빛이 나오는 
조그만 곤충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? 

누구일까요?

누구일까요?

엉덩이 
안 뜨겁니?

너는 이름이 
뭐니?


